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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전시에는 작가의 이야기, 서술, 연구적 측면이 포함돼 있다. 나의 활동, 

작품의 흐름을 봐줬으면 한다." 

 

영국의 세계적인 팝아트 작가 줄리안 오피(56)가 13 일부터 내달 23 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2, 

3 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 전시관을 찾은 건 2009 년 이후 5 년 만이다. 

 

전시장별 설치는 3 가지 연작을 포함한다. 벽면과 바닥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작품들은 오피가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인물들의 에너지와 움직임으로 채워졌다. 서울의 보행자들을 다룬 새로운 회화 

연작을 중심으로 이뤄진 전시다. 

 

거리와 시장의 군중을 몇몇 그룹으로 표현한 독특한 연작들은 패셔너블한 소품들과 핸드백들로 

강조된 쇼핑객들과 바쁜 행인들의 모습을 재현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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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진가의 도움을 받아 4~5 개월에 걸쳐 작업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액세서리가 많고 옷을 

잘입어서 놀랐다. 공통적인 건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런던은 채색이 없고 

그림자가 많은데 서울은 그림자를 없애며 액세서리를 강조했다. 좀 더 사실적이고 복잡한 

작업이었다." 

 

신작들과 함께 런던의 보행자를 담은 LED 애니메이션 회화 연작도 선보인다. 오직 흑백 LED 만을 

사용한 영상 사인들은 관광객들과 일상적인 보행자들의 조용하고 특별한 것 없는 움직임을 묘사했다. 

이 작품들은 밝은 색채의 서울 보행자 연작과 함께 2 관에 설치됐다. 

 

"런던에서 촬영한 영상 속 사람들 중 몇 명을 뽑아 정체성을 부여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 대학교수, 건축과 동료, 비서 등 한 명 한 명 역할이 있다. 직장인과 행인들은 항상 

움직이지만, 여행객은 멈춰서 포즈를 취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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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작업에 대해서는 "색깔을 제거하면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다. 

 

3 관에서는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한 두 개의 레진 모형을 볼 수 있다. 신석기 시대 토템과도 비슷한 

이 인물 조각들은 농축된 레진으로 제작한 뒤 작가의 잘 알려진 비닐 페인팅과 동일한 색채와 

스타일로 채색됐다.  

 

국제갤러리는 "오피는 조각과 회화의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는 후기모더니즘의 주요 작가다. 비범한 

재료학적 구사와 결합한 미적인 요소와 개념적 엄격함의 조합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예술적 탐구의 

결과물"이라고 소개했다. 02-735-8449  

 

gogogirl@newsis.com 

 

 

 

 

URL: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13_0012720129&cID=10702&pID=10700\ 

 


